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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석유화학, 매출액 40조원목표
호남석유화학이 2010년을매출액 40조원을달성해아시아화학메이저로부상하는원년으로삼겠다는새로운
비전을발표했다.
정범식 호남석유화학 사장은 1월4일 신년사를 통해“2018년에는 매출액 40조원을 달성해 아시아 최고 화학
기업이라는새로운비전달성하기위해중장기적인시각으로미래에대한준비를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
또 2010년을 새로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베이직 케미칼 사업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사업 ▲
메가트렌드 신사업 등 새로운 비전 추진을 위한 3대 핵심사업과 함께 4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미래 사업모델
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하고 해외 진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려면 새로운 도전과 큰 변화가 필요하
다고강조했다.
우선 핵심신사업분야에서조기에의미있는성과를만들어내내부적으로사업추진의자신감을확보하고외부
적으로는비전달성에대한의지를다져갈생각이다.
아직은 사업 초기단계인 퍼포먼스 폴리머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목표로 하는 사업규모로 성장시키기 위한
초석을다질예정이며, 메가트랜드 신사업은 사업추진전략의구체화로 조기에가시적인성과를도출하기 위해
전사적인역량결집을주문했다.
정범식사장은미래인재육성을 2번째과제로제시하고역량확보를위한투자에는인색하지않을것이라고강
조했다.
또한글로벌선도기업수준의경영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양적으로성장한하드웨어에어울리는소프트웨어를
갖추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제거하며 성과에 따른 보상 차별 등의 HR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기존사업의경쟁력강화를통해사업기반을다지는동시에에너지절감과원가경쟁력강화를위한개선
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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